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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우리나라도여성지휘자시대가열리고있는것같다. 그동안남성의고유영역이었던지휘계에서여성지휘자들이두각을나타내는이유는

어려가지가있을수있겠지만본논문에서는한국출신여성지휘자의음성공통점이무엇인지그리고이것이의미하는바가무엇인지에대한
연구를수행하고자한다.

Ⅰ. 서 론

우리나라도 이제 바야흐로 여성지휘자 즉, 마에스트라의 시대가 열리고
있는것같다. 우리나라최초로여성이포디엄에선것은지금숙명여대교
수로재직하고있는김경희교수가 1989년 대전시립교향악단을객원지휘한
것이처음이었다. 그러나지금은강남심포니상임지휘자인여자경을비롯하
여김봉미, 김은선, 장한나, 진솔, 김유원 등쟁쟁한 여성지휘자들이음악계
를장악하고있다. 사실지휘자의역할은악단에서곡을재창조해내서자신
의곡으로그것을연주하는것이라할수있다. 따라서우선지휘자는여러
연주자나성악가들을보듬어음악을만들어야하는관계로지식적으로많은
것을알아야한다. 또한사교성, 행정감각, 정치력을비롯한수많은외적요
소를논외로 치더라도기본적으로가장중요한 것은 많은 단원들을지휘하
며통솔력과리더십을보여야단원들이믿고따른다는것이다. 이런관점에
서 남성의 고유 영역이었던 지휘 영역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여성지휘자인
여자경, 김봉미, 김은선, 장한나, 진솔의 5명의음성을선정하여이들의음성
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 그 공통점과 의미를 규명해내고자 한다.

Ⅲ. 실험 결과

아래 그림 1에 본 논문에서 사용한 실험대상자 5인을 나타낸다. 상단 좌

로부터여자경, 김봉미, 김은선, 장한나, 진솔이다. 아울러표 1에 이들 5인

에 대한 실험 결과를 나타내었다.

그림 1. 실험대상자 5인

표 1. 실험대상자 5인에 대한 실험 결과

표 1과 같은음성분석요소를사용한것은음성이사람에게미치는영향

중중요한 요소가 바로 음높이, 음 높이의 편차 그리고 정확한발음과공
명성이기 때문이다.

Ⅲ. 실험 결과 자료를 통한 음성공통점 추출

실험대상자 5인에 대해 음 높이, 음 높이의 편차, 신회도와 관

련되어 있는 음성 분석 요소인 주파수변동률, 진폭 변동률과

NHR에 대한 실험 결과에 대한 여성 지휘자 5인의 음성 공통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치고는 실험 대상자 모두 음 높이가 낮다는 사실이

다. 일반적으로 여성은 성대 크기가 작은 관계로 남성과 달리 음

높이가 높다. 통상 200[Hz]대 이상에 해당한다. 특히 유재석의 ‘놀

면 뭐하니’에 출연하여 대중적 인지도가 대단히 높은 여자경지휘

자의 경우 평균 음 높이가 151.888[Hz]로 상당히 낮은 저음의 음

성을 나타낸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를 파악하기 위해 그 간의 자

료[1]를 살펴보면 ‘중저음의 목소리를 가진 CEO, 더 큰 기업에서

김봉미 김은선 장한나 진솔 여자경

평균음높

이[Hz]
171.547 183.888 179.927 186.321 151.868

음높이

편차[Hz]
294.846 358.208 158.401 277.115 277.115

주파수변

동률[%]
0.983 0.784 0.679 0.930 0.834

진폭변동

률[dB]
0.808 1.166 1.029 1.052 0.849

NHR[%] 0.167 0.165 0.144 0.158 0.142

무성음

비율[%]
30.156 31.521 31.089 21.096 30.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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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도 더 많이 받는다’는 내용을 참고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목소리는 사회적 지위를 암시한다. 중저음목소리와 CEO를 포함한

리더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에 대해 2013년 듀크대 메이유 교수팀

은 목소리 음 높이와 CEO 성공 간 관계를 분석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2]. 연구팀은 미국 792개 기업 CEO의 연설테이프를 구

한 뒤 목소리와 해당 기업의 관계를 분석했는데 목소리가 낮은

CEO일수록 규모가 큰 기업을 경영했고, 그에 따라 연봉도 높고

재직 기간도 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다른 실험 연구에서 사

람들은 중저음 목소리를 가진 개인이 리더십도 출중할 것으로 평

가하는 연구 결과도 있다[3]. 아울러 중저음이 능력, 설득력, 자신

감, 신뢰도 등 긍정적인 속성과 연계되어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

다. 또한 기존 연구자료[1]에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도 있다. 목소

리는 정치인들에게도 중요한 속성이다. 2012년 캐나다 맥마스터대

티그교수팀은 미국대통령의 목소리를 조작한 뒤 이에 대한 선호도

를 조사했다. 그 결과 유권자들은 중저음의 대통령이 성격도 좋은

사람이라고 인식했으며 더욱이 전시 상황을 가정한 실험에서 중

저음의 정치인은 용기가 있는 사람으로 평가되기도 했다. 이상의

내용과 여성 지휘자 5인의 음 높이를 연결시켜보면 이들의 여성치

고는 대단히 낮은 저음의 음 높이를 통해 본인들이 지휘자로 있는

악단의 단원들에게 리더십이 있는 사람, 능력이 있는 사람, 자신이

있는 사람이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효과가 있어 믿고 따르게 하는

요소가 되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둘째, 강세를 앞부분에 두고 말을 하는 경향이 있다. 강세를 앞

에 두고 말을 할 경우 지도력이 있는 사람으로 인식된다. 말끝을

끌 경우는 친절하고 착한 사람으로 인식되는 효과가 있다. 해방

후 대구 경북 출신들이 정부 요직에 가장 많이 진출했다. 대구 경

북 음성은 말을 할 때 강세가 앞에 실려 있는 특징이 있다. 반면

말끝을 끄는 충청도 사람들을 양반이라고 평가하는 것도 음성의

특징과 연계된 것이라 여겨진다.

셋째, 음성의 신뢰도를 나타내는 주파수변동률, 진폭변동률,

NHR의 수치가 좋다. 그 간 본 연구팀이 실험한 바에 의하면 주파

수변동률, 진폭변동률과 NHR등의 수치가 좋은 방송사 앵커의 경

우 시청률이 높게 형성된 실험 결과[4]도 가지고 있다. 결론적으로

남성의 전용 무대였던 지휘계에서 여풍당당의 실력을 보이고 있는

여성지휘자들의 음성은 강한 리더십을 느끼게 하고 신뢰도가 높은

음성 특징으로 인해 단원들이 믿고 따르며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

고 있는 것 아닌가 여겨진다.

넷째, 무성음의 비율이 적절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음성의 전

달력을 극대화시키고 있다. 통상적으로 무성음의 비율은 20~30[%]

가 적절한 수치로 여겨지는 데 실험 대상자 5인 모두 이 수치를

만족하고 있다.

Ⅳ. 결론

본 논문에서는 세계적 지휘자로 여겨지는 우리나라 여성 지휘자 5인에

대한 음성을 기반으로 이들의 음성 공통점이 무엇인지에 대한 실험을 수

행하였다. 실험결과 음성만을기반으로결론을 내리기는 다소 무리가있

지만 음성학적 측면에서만 이들의 음성을 분석해 보면 리더십이 있는 음

성, 능력이있는지휘자그리고신뢰도가있는사람이란느낌을주는음성

을 구사하고 있다. 아울러 무성음의 비율도 적절한 수준을 유지하여 음성

의전달력을 극대화시키는음성들을소유하고있었다. 결론적으로음성만

을기반으로어떤집단의특징을규명할순없지만각집단마다나름고유

의 갖추어야 할 음성 특징은 존재한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지휘자들이

갖추어야 할 음성 특징이 어떠한 것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가능성을 제시

한 것으로 여겨진다. 차후 남성 지휘자들을 비롯하여 음성학적 관점에서

각직업 집단들의 음성이어떤특징이 있는지에 대한 규명작업도 지속적

으로 수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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